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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외상 경험이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에 미치는 영향: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차별적 매개효과*

 신   선   지                    백   용   매†

대구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복합외상 경험이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인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차별적인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 경북에 소재한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센터, Wee 센터, 보호관

찰소, 소년원 등에서 연구대상자를 표집하였고, 청소년 31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23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외상 경험 척도,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 사건 

관련 반추 척도,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를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

합외상 경험은 침습적 반추,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표출, 분노억제 모두에 정적 영향을 미쳤

다. 둘째, 복합외상 경험이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에서 침습적 반추의 매개효과는 있었으나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는 없었다. 셋째, 복합외상 경험이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는 있었으나 침습적 반추의 매개효과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추후 연구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복합외상 경험,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 침습적 반추, 내면화된 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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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약 19∼21%의 사람들

이 정상적인 스트레스 범주를 넘어서는 매우 

심각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다(Breslau, 

Davis, & Andreski, 1995). 이러한 충격적인 사

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심리 내적 또는 외적 

고통으로 인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

과 다른 모습을 띠게 되며, 심각한 경우에는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기능적인 손상

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이다.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이하 DSM-5)에서는 외상 경험

을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부상 또는 

성폭행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목격하고, 

또는 가까운 지인에게 발생한 것을 알게 되

거나 외상을 일으키는 사건에 지속적으로 노

출되는 경우라고 설명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실제 외상으로 인해 정신과

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외상이 

아닌 사람에 의한 외상경험 때문인 경우가 많

다(Allen, 1995). 복합외상이란 반복적(repeated)

이고 대인간(interpersonal)에서 발생하는 외상이 

불러일으키는 특유한 심리적 증상을 말하며, 

복합외상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Herman(1992, 

1997)이 반복적 대인간 외상이 불러일으키는 

고유한 심리적 증상들을 단순 PTSD와 차별되

는 복합 PTSD로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부터이다(안현의, 2007). 대인관계에서 지속적

인 외상에 노출된 아동이나 성인은 PTSD 진

단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심층적이고도 다

양한 심리적 증상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외상 

경험자들의 심리적 후유증을 포함하기 위하여 

복합외상증후군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장진

이, 2010). 이렇게 심각하고 지속적인 대인간 

외상에 의한 복합적인 심리적 증상은 일회성 

사건으로부터 유발되는 단순 PTSD보다 더 심

층적인 심리구조인 성격 및 자기체계의 변화

를 유발한다(안현의, 장진이, 조하나, 2009). 

Pelcovitz, Van der Kolk, Mandel, Kaplan 및 

Resik(1997)은 복합외상 후유증을 극단적 스

트레스 장애(Disorders of Extreme Stress Not 

Otherwise Specified: DESNOS)로 명명하고, 이 진

단의 범주를 정서적 각성 조절 기능의 변화, 

주의력과 의식 기능의 변화, 신체화 증상, 자

기 인식의 변화, 타인과의 관계 변화, 의미체

계의 변화 등 6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였

다. 그리고 Herman(1992)은 복합외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

다. 첫째, 분노 조절과 자기-파괴성에 대한 어

려움을 포함하는 정서적 충동 조절에서의 변

화, 둘째, 기억상실과 해리적 삽화, 이인증을 

야기하는 주의와 의식의 변화, 셋째, 만성적인 

죄책감 및 책임감과 극심한 수치심과 같은 자

기-지각에서의 변화, 넷째, 신념 체계에서의 

변화를 포함한 가해자에 대한 지각의 변화, 

다섯째, 타인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 없는 것과 같은 타인과의 관계 변화, 여섯

째, 신체화 또는 다른 의학적 문제, 마지막으

로 자신 또는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는 누군가

를 찾는 것에 대한 무망감을 포함한 의미체계

의 변화이다. 이와 같이 대인간 외상이 반복

적으로 지속되면서 폭력성격을 띤 복합외상은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 의미체계를 포함한 

인간 심리의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Pelcovitz et al., 1997).

복합외상 경험에 대한 국내연구에서는 복합

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우울, 공격성, 비행행동 

수준이 높았고(김재엽, 최권호, 2012) 분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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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적으로 표현하며(조유경, 이지연, 2015) 

대학생의 경우 정서행동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소연, 최은실, 2016). 또한 아동

기 학대와 정서적 외상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대 경험이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권효정, 2006; 박주연, 

2010; 안규민, 2016), 타인과의 관계를 불안해

하고 자신을 스스로 부적절하거나 취약하다고 

생각함으로써 분노억제와 같은 역기능적 분

노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이지영, 손정락, 

2010). 복합외상 경험에 대한 국외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기에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사

람들은 분노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적대감 

등의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느끼고(Browne & 

Finkellhor, 1986),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경우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정서

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지 못하였으며(Shields 

& Cicchetti, 1998), 집단 따돌림으로 피해를 입

은 학생들은 분노를 많이 경험하고, 분노를 

내적으로 억압하는 경향이 높았다(Williams & 

Jenkins, 1986).

기존의 연구를 통해 복합외상을 경험하면 

다양한 형태의 부적응을 겪게 되고, 특히 분

노를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상 후 분노는 그 중요

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

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도 못하였다(김지

은, 2013). 분노가 개인의 일상생활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외상 

경험자의 분노에 대해 개입하는 것을 더 중요

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노는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감정이며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정서 가운데 하나이다

(임능빈, 1995).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분노를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국내 연구에서는 한 주

에 한 번 이상 분노를 경험하는 사람이 91.7%

이고, 이중 절반의 사람이 한 주에 3∼5번의 

분노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김승미, 2016; 

전겸구, 1999 재인용). 이처럼 분노는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없지만, 분노의 파괴적인 부분이나 폐

해, 부정적인 결과 등 잘못된 분노표현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하게 된다. 즉, 분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은 분노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분노를 표

현하는 방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Spiellberger, Jacob 및 Crane(1983)은 분노표현

을 크게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로 구분

하였다. 분노표출은 분노가 유발된 상황에서 

신체적이거나 언어적인 반응을 통하여 분노를 

직․간접적으로 외현화하는 것으로써 욕설, 

비난, 모욕, 화난 표정, 공격적 행동으로 표

현하는 것을 의미한다(Spielberger, Krasner, & 

Solomon, 1988). 분노억제는 분노가 유발된 상

황에서 분노를 외부로 표출되지 않도록 억압 

또는 부정하며 분노를 유발한 상대를 피하고 

내적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앙심을 품는 

행동을 말한다. 분노조절은 분노가 유발된 상

황에서 자신의 분노를 자각하고 진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책략들을 사용함으로써 분노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도록 노력하는 표현 양식

이다(Spielberger, Reheiser, & Sydman, 1995). 따라

서 건설적인 행동과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

는 분노조절은 분노의 기능적 측면이지만, 공

격성의 표출, 지나친 감정의 억압과 관련된 

분노표출, 분노억제는 분노의 역기능적인 측

면이라고 볼 수 있다(이훈구, 이수정, 이은정, 

박수애, 2002).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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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분노표출이 강한 경우에는 공격성이 

높았고,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인간관

계를 손상시킬 수 있고, 심장질환 등을 경험

하며 약물남용과도 관련성이 높았다(고영인, 

1993; 김교헌, 2000; 김교헌, 전겸구, 1997; 김

세진, 김교헌, 2005; 안윤영, 2012). 분노억제가 

강한 사람들은 우울과 절망감이 많이 나타났

고, 편집증과 신경증 같은 심리적 문제를 일

으키고 있었으며 사회적 위축과 자살 위험성, 

정서적 부적응과 관련성이 높았다(고영건, 안

창일, 2003; 김교헌, 2000; 김교헌, 전겸구, 

1997; 김진이, 2013; 안윤영 2012; 이훈진, 

2000; Cautin, Overholser, & Goetz, 2001). 이처럼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

하는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문제는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문제로 나타나기 때

문에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에 의한 복합외상 경험은 분노를 역기

능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

는데, 이때 다양한 인지적․정서적 요인들이 

이 과정에 관여하게 된다. 복합외상을 경험한 

후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인지적 처리과정은 침

습적 반추이다(Cann, Calhoun, Tedeschi, Triplett, 

Vishnevsky, & Lindstrom, 2011). 외상 사건은 개

인의 삶을 뒤흔드는 강력한 경험이기 때문에 

개인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 외상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자동적이고 불수의적으로 떠오르게 된

다. 떠올리기 싫은 외상 사건이 자동적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고통을 야기하고

(Cann et al, 2011), 특히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하거나 정서적 고통 및 정서

조절 곤란을 동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

들은 이를 드러내기 보다는 억제하려고 시도

한다(곽아름, 2015; 정주리, 2016). 그러나 이러

한 억제 시도는 침습적 반추를 감소시키지 못

하고 오히려 더 증가시키며 개인은 다시 생

각을 억제하기 위한 시도를 되풀이 하는데, 

이런 악순환으로 인해 더 큰 스트레스를 경

험하게 된다(Lane & Wegner, 1995; Marcks & 

Woods, 2005). 또한 계속적인 회피는 부정적인 

정서를 정화시키는 것을 막고(Stiles, Shuster, & 

Harrigan, 1992), 인지적 구조화 및 자기 이해의 

기회를 없앨 뿐만 아니라 정확한 현실 판단

과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Taylor, Gould, & 

Brounstein, 1981).

반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지

금까지 우울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

나(Kelly, Matheson, Ravindran, Merali, & Anisman, 

2007; Papageorgiou & Wells, 2003), 2000년대부

터 분노에서의 반추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었다(Thomsen, 2006). 

반추가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Nolen- 

Hoeksema와 Rusing(1998)는 사건에 대한 반복적 

사고는 고의, 비난, 부당한 면에 관심을 기울

이게 하고, 이로 인해 분노가 유지되거나 증

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 Martin과 Dahlen(2005)

은 인지정서 조절 척도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건에 직면하였을 때 사용하는 인

지 대처 전략들이 우울, 분노, 스트레스, 걱정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반추는 역기능

적 분노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또한 Bushman, Bomacci, Pedersen 및 

Vasquez(2005)의 연구에서도 반추를 하는 사람

들이 사소하게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에서도 

분노를 부적응적인 표현방식으로 표현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치심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한 충격과 부정적 평가가 내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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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를 무가치하고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결과로 일어난다(두경

희, 2013).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복

합외상 경험은 수치심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

인이라고 볼 수 있다.

Lewis(1971)는 수치심을 크게 두 가지로 구

분하였는데 상태 수치심과 특성 수치심이다. 

상태 수치심은 특정한 상황, 예를 들어 개인

이 당황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과 

관련하여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상황

과 관련된 일시적인 수치심은 그 당시는 고통

스럽지만 보통은 그 순간이 지나면 곧 사라지

고 그 상황을 다시 되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반드시 역기능적이라 할 수 없다

(Kaufman, 1989). 반면 일시적인 수치심과는 달

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으로 내면화하여 만성적인 성격적 특성

으로 존재하는 수치심이 있다(이연규, 최한나, 

2013). 성격적인 특성으로 굳어진 수치심은 특

별히 수치심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수치심 중 이

처럼 개인의 전반적이고 내면화된 방식으로 

경험하는 수치심을 특성 수치심 또는 내면화

된 수치심이라고 한다(김민경, 현명호, 2013).

복합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전에 가졌던 

자기체계(self system)가 손상되어 자신의 정체

성에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되고(안현의, 주혜

선, 2012)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전철은, 현명호, 2003;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그리고 외상사건을 경험한 이

후 가지게 되는 수치심의 감정은 피해자로 하

여금 다양한 정신병리를 일으키는 위험요인이 

되며(Chan, Hess, Whelton, & Yonge, 2005), 전쟁 

참전의 경험(Leskela, Doeperink, & Thuras, 2002; 

Wong & Cook, 1992), 범죄와 강간의 피해를 

받은 경험(Andrews, Brewin, Rose, & Kirk, 2000), 

아동기 성학대의 경험(Feiring, Taska, & Lewis, 

2002)과 같은 복합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일

반적으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수치심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정

적 상관을 보였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전체적인 자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절하와 관련되어 위축되고 자신이 

무능력하며 무가치하게 느껴지게 하므로, 죄

책감, 분노, 공격성 등과 같은 여러 이차적 정

서를 유발한다(장윤숙, 2016). 특히 Averill(1983)

은 분노는 개인적인 자긍심의 상실이나 자존

감의 상실을 유발시키는 수치심에 의해 야기

되는 경험이라고 하였다.

Tangney, Wagner, Hill-Barlow, Marschall 및 

Gramzow(1996)는 수치심을 내면화 할수록 분

노를 느끼는 자신에게 분노하고 이러한 분노

감정을 더 많이 억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

였다. 이는 수치심을 느끼는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해숙, 정남운, 2011). 그리고 내면화된 수치

심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느끼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어, 타인에

게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였을 때 상대방

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분노를 억제한다(황지연, 2014). 

Nathanson(1987)도 내면화된 수치심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으

며, 국내의 다수 연구들에서도 내면화된 수치

심이 분노억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남연, 양난미, 2012; 김승미, 

2016; 임정우, 2015; 정해숙, 정남운, 2011; 최

임정, 심혜숙, 2010).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복합외

상 경험, 침습적 반추, 내면화된 수치심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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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각 요인들에 대한 단편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

구들이 대부분이었고,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즉,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인지적 

요인인 침습적 반추와 정서적 요인인 내면화

된 수치심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 복

합외상을 경험한 후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이 유발되지만 이 두 변인을 동시에 고

려하였을 때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을 분노표출

과 분노억제로 구분하고, 복합외상 경험으로 

인해 유발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

이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겪는 분노표현 문제의 

해결을 돕고 치료적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연구

모형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가설 1. 복합외상 경험은 침습적 반추, 

내면화된 수치심,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복합외상 경험과 분노표출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

이다.

연구가설 3. 복합외상 경험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 경북 지역의 중학교, 고등

학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센터, Wee 센터,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에서 연구대상자를 표

집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

요한 ‘취약한 연구대상군’에 포함되어 있기 때

문에 설문조사 전에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 혹은 기관의 담당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과 취지, 실시시간,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내용상 설문지

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재외상 경험, 심리적 

불편함, 불안감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편하면 설문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고, 설문지의 앞부분에 본 연

구자의 연락처와 E-mail을 함께 기재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학생들

에게 알려주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

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전달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내용 및 

비밀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시킨 후 동의

서에 서명한 대상들에게만 설문지를 분배하였

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15∼25분이었으며, 

총 313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무응답과 불

성실한 응답을 한 75부를 제외한 238부의 자

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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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91 80.3

여 47 19.7

나이

13 4 1.7

14 8 3.4

15 17 7.1

16 44 18.5

17 72 30.3

18 70 29.4

19 23 9.7

학년

중1 3 1.3

중2 11 4.6

중3 14 5.9

고1 24 10.1

고2 35 14.7

고3 67 28.2

중퇴 84 35.3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측정도구

복합외상 경험 척도

복합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Van der 

Kolk(1996)가 개발하고, 고나래(2007)가 번안 및 

타당화한 외상 경험 척도(Trauma Antecedents 

Questionaire: TA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유

능감, 안전감, 방임,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과

의 분리경험, 가족 내 비밀, 신체적 학대, 성

적 학대, 정서적 학대, 가정 폭력목격, 다른 

외상 경험(자연재해, 교통사고 등), 술과 약물

남용의 노출 등 10가지 영역이 포함된다. ‘유

능감’과 ‘안전’은 외상 경험 발생에 저항하는 

적응적 기능과 보호기능을 측정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다른 9가지 영역은 외상 혹은 심각한 사

건에 얼마나 노출되었느냐를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빈번하고 심각한 외상 경험을 많이 

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TAQ 척도 중 

복합외상 경험과 관련된 신체적 학대 5문항, 

성적 학대 4문항, 정서적 학대 및 방임 6문항 

등 3가지 요인만을 선택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0점: 전혀 없었다∼3점: 자주 

있었다)로 평정하고,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

대 45점까지 분포할 수 있으며, 총점이 0점인 

학생은 피해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한

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나래(2007) 연구

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0으로 나타났

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5였다.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 척도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 Kransner 및 Solomon(1988)의 상태-특

성 분노표현 척도를 한덕웅, 전겸구, 이장호

(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상태-

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특성분노 10문항, 상태분노 10문항, 

분노표출 8문항, 분노억제 8문항, 분노조절 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4

점 척도로 평정(0점: 전혀 그렇지 않다∼3점: 

매우 그렇다)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를 표

현하는 각 방식의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하위 요인 중 분노표출(Anger-out), 분노

억제(Anger-In)에 해당하는 총 16문항만을 사용

하였다. 한덕웅, 전겸구, 이장호(1997)의 연구

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

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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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습적 반추 척도

외상 관련 반추를 측정하기 위하여 Cann 

등(2011)이 개발하고, 안현의, 주혜선, 민지

원, 심기선(2013)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사건 관련 반추 척도(Event Related Ruminaton 

Inventory: ERR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침습

적 반추 10문항, 의도적 반추 1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평

정(0점: 전혀 아니다∼3점: 자주 그렇다)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반추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침습적 반

추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Cann 등(2011)의 연

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5로 나타

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5였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하여 Cook 

(1988)이 개발하고,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번안 및 타당화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Internalized Shame Scale: IS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적절감 10문항, 공허 5문항, 자기처

벌 5문항, 실수불안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0점: 그런 

경우가 없다∼4점: 거의 항상 그렇다)하며 점

수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인숙과 최해림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0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가설인 복합외상 경험과 역기

능적 분노표현 양식 간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차별적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2.0과 SPSS PROCESS 

MACRO(Preacher & Hayes, 2004; 2008; Hayes, 

2011; Hayes & Preacher, 2010)를 활용하여 다음

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

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복합외상 경험과 역기

능적 분노표현 양식 간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

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차별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4

를 사용하여 병렬적 중다매개효과 검증을 실

시하였다. 이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2

개의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각각의 매개변인의 영향력을 통제

하였다. 셋째,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

해 PROCESS MACRO에서 Sobel Test를 실시하

였다.

결  과

기술 통계치 및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복합외상 경험, 침습적 반추, 내면화된 수치

심,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 간의 관계를 파

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

며,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복합외상 경험은 분노표출

(r=.40, p<.01), 분노억제(r=.51, p<.01), 침습적 

반추(r=.60, p<.01), 내면화된 수치심(r=.51, 

p<.01)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침습적 반추

도 내면화된 수치심(r=.57, p<.01), 분노표출

(r=.35, p<.01), 분노억제(r=.52, p<.01)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내면화된 수치심도 분노표출

(r=.26, p<.01), 분노억제(r=.77, p<.01)와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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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모델 검증단계 B β t F R

1단계 (독립 → 종속)

  복합외상 → 분노표출 .40 .40 6.69*** 44.79*** .16

2단계 (독립 → 매개)

  복합외상 → 침습적 반추 .66 .60 11.47*** 131.52*** .36

  복합외상 → 내면화된 수치심 1.46 .51 9.06*** 82.10*** .26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복합외상 → 분노표출 .29 .29 3.83***

16.97*** .42  침습적 반추 → 분노표출 .15 .18 2.07*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표출 .01 .01 .20

*p<.05, **p<.01, ***p<.001

표 3. 복합외상과 분노표출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병렬적 매개효과 검증 (N=238)

상관을 보였다. 한편,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와 공차한계(tolerance)를 통

해 주요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설

정한 후 나머지 변인들의 VIF 지수를 확인해 

본 결과, 1.59에서 1.83까지 분포하여 기준수치

인 10보다 작은 것이 확인되었고, 공차한계도 

.55에서 .63까지 분포하여 기준수치인 .10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외상 경험이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에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병렬적 매

개효과

복합외상 경험과 분노표출의 관계에서 침습

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병렬적 매개효

과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첫째, 복합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분노표출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40, p< 

.001). 둘째, 복합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침습적 

반추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60, 

p<.001). 셋째, 복합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수치

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51, p<.001). 넷

째, 복합외상 경험(β=.29, p<.001)과 침습적 반

추(β=.18, p<.05)가 높을수록 분노표출을 많이 

하지만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표출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외상 경험과 분노표출의 관계에서 침습

적 반추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z=2.03, p<.05).

복합외상 경험이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병렬적 매

개효과

복합외상 경험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침습

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병렬적 매개효

과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복합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분노억제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5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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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모델 검증단계 B β t F R

1단계 (독립 → 종속)

 복합외상 → 분노억제 .43 .51 9.12*** 83.09*** .26

2단계 (독립 → 매개)

 복합외상 → 침습적 반추 .66 .60 11.47*** 131.52*** .36

 복합외상 → 내면화된 수치심 1.46 .51 9.06*** 82.10*** .26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복합외상 → 분노억제 .12 .14 2.69**

123.80*** .61 침습적 반추 → 분노억제 .04 .05 .85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억제 .20 .68 13.13***

*p<.05, **p<.01, ***p<.001

표 4. 복합외상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병렬적 매개효과 검증 (N=238)

그림 2. 복합외상 경험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병렬적

매개효과

.001). 둘째, 복합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침습적 

반추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60, 

p<.001). 셋째, 복합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수치

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51, p<.001). 넷

째, 복합외상 경험(β=.14, p<.01)과 내면화된 

수치심(β=.68, p<.001)이 높을수록 분노억제를 

많이 하지만 침습적 반추는 분노억제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외상 경험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내면

화된 수치심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간접효과는 유의하

였다(z=7.44, p<.001).

논  의

본 연구는 대구 및 경북지역 청소년 238명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복합외상 경험과 역기

능적 분노표현 양식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

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차별적 매개효과를 검

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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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복합외상 경

험, 침습적 반추,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표출, 

분노억제는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복합외상의 하위요인 간 상관을 살펴보

면 정서적 외상, 신체적 외상, 성적 외상 간의 

상관이 유의미하게 높은데, 이는 복합외상을 

경험할 경우 하나의 외상만 경험하는 것이 아

니라 다른 유형의 외상도 함께 중복해서 경험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 가지 유형의 복합

외상을 경험했을 때보다 여러 유형의 외상을 

함께 경험했을 경우 심리적 증상은 더 심각

한 수준을 보이게 된다(최은영, 안현의, 2011; 

Wind & Silvern, 1992).

둘째, 복합외상 경험이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

심의 병렬적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복합외상 경험과 분노표출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으나 내면

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복합외상 경험이 침습적 반추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안현의, 주혜선, 

2012; 주혜선, 심기선, 안현의, 2015; Tedeschi & 

Calhoun, 2006), 침습적 반추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분노를 일으키는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 

분노표출을 많이 한다(Rubin, Berstsen, & Bohni, 

2008)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리고 복

합외상 경험이 수치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승미, 

2016; 김혜지, 2016; 안현의, 주혜선, 2012; 오

유미, 2016). 그러나 내면화된 수치심이 역기능

적 분노표현 양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정해숙, 정남운, 2011)와 수치심이 분노표

출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김수미, 2009)와는 일

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

연구와 다르게 나타난 것은 복합외상 경험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영향을 동시에 고

려하였기 때문이다. 즉, 복합외상 경험이 침습

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을 유발하지만 이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이 동시에 분

노표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서로의 영

향력을 통제하게 되면 내면화된 수치심의 영

향력은 약해지고 침습적 반추만이 분노표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복합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과거 외

상 사건에 대해 자동적이고 침투적인 반추적 

인지과정을 거치게 되고(안현의, 박철옥, 주혜

선, 2012; Tedeschi & Calhoun, 2006), 또한 외상 

사건이 매우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체계가 손상될 정도의 수치심도 

경험하게 된다. 반추를 할 경우 과거 외상기

억들이 정서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수반하여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위협으로 지각하게 하

고(민지원, 2014) 일상생활에서 분노를 일으키

는 사소한 사건에 대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

고 표출하게 되지만(Wegner, 1989), 수치심을 

내면화하게 될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는 위

협적인 상황에 대해 방어적으로 반응하여 이

를 드러내기 보다는 회피나 억압, 부인과 같

은 방어기제를 사용함으로써(Lewis, 1971) 분노

를 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복합외상 경험이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

심의 병렬적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복합외상 경험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침습적 반추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복합외상 경험이 수치심과 많

은 관련성이 있고(김승미, 2016; 김혜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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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의, 주혜선, 2012; 오유미, 2016), 내면화된 

수치심이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에 정적 관

련이 있다는 연구(김남연, 양난미, 2012; 김승

미, 2016; 최임정, 심혜숙, 2010), 그리고 특히 

분노를 더 억제한다는 연구(정해숙, 정남운, 

2011; 황지연, 2014; Nathanson, 1987; Tangney, 

1996)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리고 복합외상 경

험이 침습적 반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다는 사실도 일치한다(안현의, 주혜선, 2012; 

주혜선, 심기선, 안현의, 2015; Tedeschi & 

Calhoun, 2006). 그러나 복합외상을 경험한 사

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침습적 반추가 분노억제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Martin & Dahlen, 

2005)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는 분노

표출에 미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복합외상 

경험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즉, 복합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외

상사건에 대해 반추하고, 수치심을 내면화 시

키지만 반추는 과거 사람에 의해 지속적으로 

당해왔던 고통들이 의식에 침투하여 과거 외

상사건을 구체화 시키고 외상 가해자의 행동

을 다시 생각함으로써(권희주, 2014) 분노를 

억제하기보다는 외부로 표출하게 됨을 의미한

다. 그러나 내면화된 수치심은 손상된 자기감

을 형성시켜 자신에 대한 이해 결여와 정체성 

혼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분노를 타인에

게 직접적으로 표출하게 될 경우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수치심은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관계

와 사회의 규범을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문화

로서 긍정적인 일이 발생하면 그 공을 주변 

사람들한테 돌리고,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비난하는 경향

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 발달단계는 자의

식이 강해지고 객관적 지각능력도 발달하게 

되는 시기로 급격하게 인지적 성숙이 이루어

지면서 자신이 타인에게 평가의 대상이 된다

는 것을 의식하고 그만큼 타인의 시각에도 예

민해진다(윤혜라, 2017).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청소년기의 복합외상 경험은 수치심을 내면화

하게 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자신의 감정보

다 환경과의 조화를 더욱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관계지향적인 한국사회이

기 때문에 분노가 유발되더라도 이를 드러내

기 보다는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미림, 홍혜영, 2013; 최상진, 정태연, 2001).

본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의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복합외상 경험과 침습적 반추, 내면화된 수치

심,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상호 관련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선

행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내면화

된 수치심 및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 침

습적 반추와 분노의 관계, 가정폭력 경험 유

무와 분노 및 분노표현 방식의 관계와 같이 

각 변인들 간의 단편적인 관계를 규명한 연구

들이 대부분이었으나 네 변인들 간의 관련성

을 동시에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복합외상을 경험하더라도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라는 서로 다른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에 미치는 인과관계는 다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을 

함께 고려하여 복합외상 경험이 역기능적 분

노표현 양식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확인

하였다. 즉, 복합외상을 경험한 사람들 중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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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건에 대한 침습적 반추 수준이 높을 경

우 분노를 역기능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

고, 내면화된 수치심의 수준이 높을 경우 분

노를 역기능적으로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겪는 

분노표현 문제의 해결을 돕고 치료적 개입을 

세우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

의가 있다.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반대되는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이기 때문에 이를 적

응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치

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외

상 경험으로 비롯되는 분노표현의 문제를 침

습적 반추라는 인지적 과정과 내면화된 수치

심이라는 정서적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두 가지 치료적 전략 수립과 

개입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복합외

상을 경험한 후 분노표출 문제를 일으키는 피

검자의 경우 인지적인 과정에 대한 개입으로 

침습적 반추를 목적지향적인 의도적 반추로 

유도하는 전략을 세운다면 복합외상을 경험했

더라도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고 더 나아가 외

상 후 성장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과정에 대한 

개입으로 수치심에 대한 개입전략은 다음과 

같다. 복합외상 경험자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로 인해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어 줌으로써 분노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기존의 복합외상 연구에서 대인관계

문제, 정서행동문제, 경계선 성격특성, 자기체

계 손상, 우울 등 다양한 후유증에 대한 연구

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없었고, 특히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나눠 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

에서는 청소년의 복합외상 경험이 차별적인 

매개경로를 통해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 

이를 통해 청소년기는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감정의 변동이 심한 발달단계이기 때문에 분

노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세밀하게 파

악하여 차별화된 치료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외상 경험, 내면화된 수치심, 역

기능적 분노표현 등의 변인은 부정적인 주제

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

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불

성실한 응답과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을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식 측정법의 연구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통

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여자보다 남자

의 비율이 높았고, 복합외상 유형 중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에 비해 성적학대가 차지

하는 비율이 부족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성별 

및 복합외상 유형의 비율을 균형있게 분포시

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소년원, 보호관찰소, 학교 

밖 청소년 쉼터, Wee센터, 실업계 고등학교 

등에서 복합외상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외상 경험의 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었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의 복합외상 수

준이 임상적 수준이 아닌 것을 의미하기 때문

에 후속연구에서는 복합외상 경험 수준이 높

은 대상자를 선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외상경험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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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Q)는 정서적 외상, 신체적 외상, 성적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외상 

사건을 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다섯째, Spielberger 등(1995)의 연구에서 분노

표출과 분노억제는 동일한 차원이 아닌 독립

된 차원의 분노표현 양식임이 강조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상관이 .50으로 높게 나타났고, 분노표현은 구

체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내적 혹은 외적 요인

들로 인해서 일관된 행동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서수균, 이훈진, 권석만, 2004), 분노 억

제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과도한 억제로 

인해 폭발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는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상관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모형에서 구조적 

관계를 통해 검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복합외상 경험이 역

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침

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외

상 기억과 외상관련 정서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자들마다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주혜선, 심기선, 안현

의, 2015).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복합외상을 

경험한 후 침습적 반추로 인해 수치심이 유발

되는지, 반대로 수치심이 내면화된 후에 외상 

사건에 대한 반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본다면 

복합외상 경험자들의 분노표현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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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a Complex Trauma Experience on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The Differential Mediating Effects of Intrusive 

Rumination and Internalized Shame

Seon Ji Shin                    Yong Mae Baek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 complex traumatic experience on anger 

expression and anger suppression in adolescents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tial mediating effects of 

intrusive rumination and internalized shame. For this purpose, 313 participants were sampled from middle 

schools, high schools, youth support centers, dream local management centers, Wee centers, probation 

centers, and juvenile schools located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s. SPSS PROCESS MACRO was 

us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The instruments used included the trauma experience scale, state - 

trait anger expression scale, event - related rumination scale, and internalized shame scal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mplex traumatic experienc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intrusive 

rumination, internalized shame, anger expression, and anger suppression. Second, the effect of complex 

trauma on anger expression was mediated by intrusive rumination, but it was not mediated by 

internalized shame. Third, internalized shame mediated the effect of complex trauma experience on anger 

suppression, but intrusive rumination had no mediating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complex trauma, dysfunction anger expression, intrusive rumination, internalized sh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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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1-1 1-2 1-3 2 3 3-1 3-2 3-3 3-4 4 4-1 4-2

1. 복합외상 경험 1

1-1. 정서적 외상 .89** 1

1-2. 신체적 외상 .88** .59** 1

1-3. 성적 외상 .50** .32** .36** 1

2. 침습적 반추 .60** .56** .49** .30** 1

3. 내면화된 수치심 .51** .49** .41** .25** .57** 1

3-1. 부적절감 .50** .48** .40** .27** .53** .94** 1

3-2. 실수불안 .45** .47** .34** .14* .47** .89** .79** 1

3-3. 자기처벌 .40** .37** .34** .20** .51** .90** .78** .76** 1

3-4. 공허 .48** .45** .40** .25** .58** .92** .81** .74** .83** 1

4.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 .52** .50** .44** .17** .49** .57** .48** .56** .51** .57** 1

4-1. 분노표출 .40** .38** .34** .13* .35** .26** .20** .28** .21** .29** .89** 1

4-2. 분노억제 .51** .50** .42** .17** .52** .77** .68** .73** .72** .73** .84** .50** 1

평균 4.95 2.80 1.97 .18 4.24 15.13 5.18 3.84 3.03 3.07 11.63 6.98 4.65

표준편차 5.74 3.14 2.86 .86 6.33 16.47 6.55 3.60 3.49 4.29 9.15 5.68 4.87

왜도 1.85 1.42 2.02 .76 1.69 1.73 1.98 1.15 1.79 1.73 .93 1.14 1.20

첨도 3.85 1.70 4.12 -1.10 2.26 3.00 4.46 .86 3.74 2.63 .31 .74 1.34

*p<.05, **p<.01, ***p<.001

표 2. 주요변인들 간 상관관계 (N=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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